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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1년 5월 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식량정책과장 김정주(044-201-1811), 서기관 김정락(1815) / 제공일: 5월 5일(총 3매)

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정부양곡 차질 없이 공급 

중이며,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강구
[서울경제 5.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‘정부양곡 37만톤
범위 내 공급’ 계획을 발표(`20.11.25)하고, 1~4월 중 21만톤 공급

○ 쌀값 상승세는 최근 둔화되었으며, 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정부
양곡 추가 공급 등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

○ 5월 4일 서울경제 <쌀값 16% 올랐는데 비축분 못풀어... 비철금속만
부랴부랴 방출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 

언론 보도내용

□ 작황 부진으로 급등한 쌀값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으며, 업계는

이번 달부터 먹걸리, 즉석밥 등 가격을 인상함.

○ 정부는 시장에 풀기로한 37만톤 비축미 중 17만톤을 1~2월에 공급

하였지만 농가 소득 감소 우려로 추가 방출은 쉽지 않은 상황임.

○ 쌀 이외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, 콩, 옥수수 등 곡물의 가격 통제

방법도 마땅치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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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〔 국내 쌀값 관련〕

□ `20년산 쌀은 지난 해 집중 호우, 연속된 태풍 등 영향으로 수요

대비 공급이 부족*한 상황이고, 쌀값은 수확기부터 강세를 보여왔다.

* 생산단수 : (평년, ‘15∼’19 절단평균) 530kg/10a→ (`19) 513→ (`20) 483

** 생산량 : (`18) 3,868천톤→ (`19) 3,744→ (`20) 3,507(전년 대비 6.4%↓)

○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하여 지난해 11.25일 정부양곡 37만톤 공급

계획을 발표하고, 1~4월까지 21만톤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시장에

공급함으로써 부족분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.

* 공급실적: (1월) 116천톤(̀20년산76, `18년산40)→ (2월) `19년산48천톤→ (4월) `19년산46천톤

○ 앞으로 국내 쌀값 추이, 산지 동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 공급 물량과

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.

□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쌀값은 1월 이후 최근까지 큰 폭의

상승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.

○ 소비자 가격은 5.4일 기준 59,798원/20kg으로 1월 이후 꾸준히 6

만원/20kg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산지쌀값 역시 최근 상승세가

크게 둔화되었다.

* 소비자가격: (수확기) 59,067원/20kg→ (1월) 59,979→ (2월) 60,374→ (3월) 59,990→ (4월) 59,991

산지쌀값 : (4.5일) 55,730원/20kg→ (4.15일) 55,736→ (4.25일) 55,758

(전순 대비 0.6%↑) (0.0%↑) (0.0%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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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 국제곡물 가격 상승 관련〕

□ 한편,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국내 물가안정 및 업계

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.

① 우선, 수입 곡물이 국내 도착 후 신속히 업계에 공급될 수

있도록 선상 검체 채취 도입, 수입신고확인증 조기 교부

등 수입절차 개선‧시행 중(3.8~, 식약처)이다.

②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‘식용 옥수수 할당관세’ 적용(관세 3%→0%,

128만톤, ’21.12.31까지), 사료‧식품제조‧외식업체 원료구매자금* 금리

0.5%p 인하 등의 조치도 강구(4.7) 한 바 있다.

*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(’21년 500억원) 금리 2.5~3.0% → 2.0~2.5%

식품외식종합자금(’21년 1,440억원) 금리 2.5~3.0% → 2.0~2.5%

③ 국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쌀은 매년 35만톤을 매입‧비축

하고 있고, 밀‧콩 비축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* 밀/콩 비축 목표 : (’20) 3천톤/17천톤 → (’25) 30/30(생산량 25% 수준)

□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

하고 업계와 소통하면서,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

해나갈 계획이다.


